
석유화학과플래스틱
공기업에서시작된대졸초임연봉삭감바람이대기업, 중견기업으로확산되고있다.
고액연봉에 별의별 명목의 특별수당과 휴가까지 추가해 가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던 공기업
들이 연봉을 10-30% 삭감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GDP 대비 신입사원 연봉이 미국이나
일본에비해지나치게높다고보고연봉삭감에동참하고있다.
말이동참하는것이지오래전부터연봉을삭감할묘안이없어안타까워하던차에MB 정부가나서서가려운곳
을긁어주니더이상고맙기그지없을것이다.
사실, 국내기업들의 연봉은 올라도 너무 올라 특정사업은 물론 회사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나아가서는 국
가 전체의 경쟁력을 바닥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고임금이 지속된다면 3-4년 이내에 국내기
업대부분이거덜이난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이다.
특히,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 취업난이 심각한 와중에서도 중소기업들
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왔다. 뿌리가 다 썩어가는 마당에 나뭇잎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형
국인것이다.
일본은중소기업의임금이대기업의 70% 정도에이르고있으나우리나라는 50-60%에도미치지못해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잡 미스매치(고용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중소
기업들이부실해짐으로써국가경쟁력에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일부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조건으로 임금삭감에 나서면서도 실제 고용은 늘리지 않고 임금만 삭감함으로써 노
동자들의희생을볼모로대기업들의배만불려주고있다는비판을제기하고있으나, 현실을모르고있거나사회
주의에몰입돼있지않는이상그러한주장을제기할수는없는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전체 직원의 평균연봉이 6000만-8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복리후생을 감안하면
8000만원도 훌쩍 넘어 1억원에 가까운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2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직원 30-40명이일하는중소기업사장보다연봉이훨씬많은것이다.
공기업이나금융기관만그런것이아니라삼성, LG, SK, 현대등재벌기업들도고액연봉측면에서는전혀뒤지
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재벌산하기업들은업무강도나업무량을고려한다면공기업이나금융기관에비
해서는덜하겠지만중소기업에비해지나치다는것을부인하기는어려울것이다.
문제는재벌산하대기업들이고액연봉을지급할수있는요인이어디에있는것인가하는점이다.
만약, 대기업자체의경쟁력이강해고액연봉을지불할수있다면높은임금을지불하는것은당연할것이고어
느누구도탓해서는아니될것이다.
그러나자체적인경쟁력보다는카르텔이나담합을통해공급가격을터무니없이높이고하청기업의납품단가후
려치기를통해배를불려왔다면문제가심각하다고아니할수없다.
연봉삭감을통해중소하청기업의납품단가를인상해줌으로써정상적인관계로되돌려야한다는것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대기업들은 앞으로 창출된 이윤을 대기업 안에서만 배분하기보다 협력기
업인 중소기업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면서“대기업들이 납품을 받는 부품 가격을 올려주면 자
연스럽게중소기업직원들이나누어가질수있고, 중소기업의임금수준이올라가대기업과의임금격차가줄어
들것”이라고밝힌바있다.
화학산업계도대기업-중소기업과마찬가지로임금격차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대기업인 석유화학기업들은 국제유가나 국제가격이 올라가면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면서도 국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인하를 미루거나 찔끔 인하하는 수법으로 중소 화학기업과 플래스틱기업들을 울리고 있으
며, 계약가격과현물가격의사이를오락가락하면서농락하는사례까지비일비재하고있다.

플래스틱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경쟁력을 끌어올려 석유화학제품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
초를스스로뭉개버리는횡포를부리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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